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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
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
과  장 서상우 044-205-1861
사무관 장유진 044-205-1869

관계부처 
합동

2021년 8월 24일(화) 조간

(8. 23. 12:00 이후)부터
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
과  장 최정록 044-201-1511

정책기획위원회
과  장 장유은 02-2100-1491
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과
과  장 허필영 02-2100-2281
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정책국
담당관 한경구 02-2100-1194
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

농어촌정책팀
팀  장 임성규 02-6260-1241

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

- 행안부-관계기관 합동 ‘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’ 개최 - 

- 8월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와 지역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 - 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, 이하 행안부)는 8월 23일(월)부터 8월 24일(화)까지

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(정책기획위원회, 자치분권위원회,

국가균형발전위원회,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) 및 관계 부처와 함께 ‘주민

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’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

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상황과 사회적 

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하였다.

□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‘주인’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

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

위해 마련되었다.

○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

▴생활 편의성 개선, ▴공공서비스 확충, ▴지역문제 해결 등을

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

대상으로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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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주민주도 공모대상 사업 예시 >

주민체감 분야 대표 과제 사업 (예시)

➊혁신적 도시 개조 

§ 에너지 자립 도시 -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사업
- 에너지 자립 마을사업

§ 스마트 시티
-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구축
-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 기반 구축
- 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고 긴급구난 알림 서비스

❷ 최적화된 
사회적 서비스

§ 디지털 공공서비스 - 안심 주차번호 시스템 구축
- 라이브 팜-크라우드 펀딩 기반 구축

§ 스마트 의료 인프라 -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조성
- 도서,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

§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
활용 돌봄사업

- 비대면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
- 스마트 경로당 구축
- 사물인터넷(IoT) 활용 어린이 통학 안전시스템 구축

❸맞춤형 주민여가·
청정 생활환경

§ 스마트 그린 
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

- 디지털박물관 구축・운영
- 증강현실(AR) 기반 스마트 관광

§ 주거환경 개선
-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
- 폐마스크 재활용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
-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통안전환경 개선

❹깨끗하고 똑똑한 
산업환경

§  스마트 공장 및 농·어장 구축 -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서비스
- 인공지능(AI) 기반 팜 팩토리 

□ 특히,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 발굴, 사업 

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*가 사업 

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(리빙랩, 숙의토론, 공론조사 등)하는 것이 핵심이다.

      * 지역문제해결플랫폼·주민자치회·마을기업(행안부), 사회적기업(고용부), 협동조합

(기재부), 지역사회보장협의체·자활기업(복지부), 주민협의체(국토부), 마을교육·

평생교육 공동체(교육부), 에너지공동체(산업부),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경영체·

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(산림청) 등

○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 형태 성격 등이 다양함을 

고려하여,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, 지역 특성 등에

따라 다양한 민-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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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(1.2배수 이내)을 대상으로

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 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.

○ ‘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’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

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,

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‘권역별 전문가’와 농업·산업·에너지·

디지털·문화·주민참여 등 다양한 ‘분야별 전문가’가 함께 활동한다.

□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 그린 관련 

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, 예비 심사를 통과한

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○ 특히,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

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“한국판 뉴딜(’20.7월 출범)과

지역균형 뉴딜(’20.10월 출범)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

체감이 중요한 시기다”며, “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

디지털·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

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,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

넓혀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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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계획 (요약)

□ 추진 배경

○ 주민이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,

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 체감도 제고

     * 한국판 뉴딜 2.0 대통령 모두발언(’21.7.14.) “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. 

진화의 주역도 국민입니다.” 

□ 공모 개요

○ (대상/기간) 자치단체 대상 공모* / ’21. 8. 16. ~ 9. 29.

     * 사업기획서 등을 제출 예정인 주민 공동체는 지역별 자치단체 지역균형 뉴딜 담당부서에 제출

○ (공모 과제) 디지털‧그린 뉴딜과 정합성이 있는 사업으로, 생활 관련

서비스 도입, 편의성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

- 4대 주민체감 분야* 8개 과제 관련

     * ➊ 도시 개조 ❷ 사회적 서비스 ❸ 주민여가·생활환경 ❹ 산업환경

○ (지원 규모) 약 100억원 (40개 내외 사업)

- (광역) 총 사업비 대비 50%까지, 최대 5억원 이내 교부세로 차등지원

- (기초) 총 사업비 대비 50%까지, 최대 3억원 이내 교부세로 차등지원

○ (특징) ❶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

❷우수사업 선정‧운영 전 과정에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참여

❸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 구체화 지원

❹가점(+5)을 통해 지자체간 협업사업 권장  

사업 
기획

사업 
제출

예비 심사
(비대면) 컨설팅 우수사업 

경진대회
재정 

인센티브

8~9월 ⇨ ~9. 29. ⇨ 10월 ⇨ 10~11월 ⇨ 11월 ⇨ 12월

지자체+
주민공동체

지자체
⇒ 행안부

선정
위원회
(1.2배수 

이내 선정)

지역균형뉴딜
지원협의회
컨설팅단

선정 위원회, 
지역균형뉴딜 

지원협의회 지역조직
(발표+질의응답)

행안부 ⇒ 
지자체

○ (심사 기준)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(10점), 구체성(30점), 효과성(20점),

주민 참여(40점), 지자체간 협업(+5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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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전국 시‧도별 지역균형 뉴딜 담당 부서

시‧도 담당부서 연락처

서 울 기획담당관 02-2133-6623

부 산 재정혁신담당관 051-888-2075

대 구 혁신성장정책과 053-803-8651

인 천 정책기획관 032-440-2383

광 주 정책기획관 062-613-2861

대 전 정책기획관 042-270-3022

울 산 정책기획관 052-229-2122

세 종 정책기획관 044-300-2123

경 기 미래산업과 031-8008-5362

강 원 정책기획관 033-249-2479

충 북 정책기획관 043-220-2135

충 남 정책기획관 041-635-3121

전 북 정책기획관 063-280-3925

전 남 정책기획관 061-286-2142

경 북 정책기획관 054-880-2116

경 남 뉴딜추진단 055-211-2554

제 주 정책기획관 064-710-2235

   * 시‧군‧구 담당자 연락처는 시‧도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

